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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금의 한국 사회는 청년 백수 100만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점점 늘어나는 20대 청년 
실업률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백수건달의 줄임말인 백수는 무직자를 뜻하며 IMF 외환
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특징을 묘사하는 대표 키워드 중 하나가 되었다. 통계청의 ‘2012
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 감소는 청년층에서 더욱 두드러져 50대는 23만 
3천 명이 증가한 반면 20대는 무려 7만 9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29
세 실업률은 6.5%로 나타나 노동시장에서 20대 후반 대졸 청년층의 고용악화가 심화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악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졸 청년층의 입사 후 1년 이내 조기 퇴
사율은 무려 27.9%에 달하여, 이는 악화된 20대 청년 실업률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오성욱․이승구, 2008). 또한, 청년층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에
서 시행착오로 인한 잦은 퇴사와 이직은 향후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박재민․김영규․전재식, 2011; 이병희, 2002), 현재 악화
된 청년층의 노동시장 상황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이렇듯 20대 청년층의 높은 조
기 퇴사율은 청년실업률을 높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 경제 및 한국사회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진행된 다수의 청년층 첫 직장에서의 조기퇴
사 및 이직현상에 관한 연구 결과, 첫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조직 적응 및 긍정적 경험, 
기대 불일치 등을 통하여 나타남으로써 이에 대한 만족도가 청년층의 조기퇴사 및 이직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노경란․박용호․허선주, 
2011; 박환보․김성식, 2011; Chen, Ployhart, Thomas, Andersen, & Bliese, 2011; 
Trust, K., Nomakholwa, M., & Hlandanipal, N., 2013). 이는 20대 청년층의 
첫 직장에 대한 만족도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가 현재 시급한 
과제임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직장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 있는 변인을 규명하는 연구들은 다수 이루어져왔
는데 임금, 복리후생, 근무시간, 동료, 가치, 작업환경, 장래성, 사회적 작용 등이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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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김희수․김옥희, 2009; 오동근․여지숙․임영규, 2007; 조우현, 1994; 최규환, 2013; 
Giri & Kumar, 2010; Judge & Hulin, 1993; Zeitz, 1990). 그러나 대부분의 연
구들이 이들 변인간의 상관관계 및 예측관계만을 다루었거나 개인적 요인 혹은 환경적 
요인 중 하나만을 상정하여 단편적인 관계만을 살펴보는 등 직장만족도를 살펴보는데 있
어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함께 상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Taris 
& Feij, 2001), 통합적 인과관계를 규명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20대 
청년층의 대학 졸업 후 가진 첫 직장만족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많이 수행되지 않
았다(이승구․이제경,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직장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난 교육환경적 요인들과 개인특성 요인들을 동시에 상정하려 한다. 
교육환경적 요인에는 학교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전공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선정
하였는데, 우선 학교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대졸 청년층의 환경적 요인으로서 학교의 각
종 지원에 만족스러운 경험을 한 학생일수록 졸업 후 사회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연구결과 또한 보고되고 있어(황여정․김경근, 2006) 졸업 후 첫 사회생활인 첫 
직장에 대한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전공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의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과는 다른 대학 재학 시 전공학과의 커리큘
럼 및 교수진의 능력, 수업방식에 대한 만족도로 이는 졸업 후 사회생활에서 잠재적 능력
을 발휘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될 정도로(서병우, 2012) 첫 직장만족도에 있
어서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영향변인으로서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개인특성 요인에는 내재적 직업가치와 외재적 직업가치를 상정하였는데 직업가치의 유형
은 직장만족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보고되었고(안강현․이용환, 
1998; 오성욱․이승구, 2009; 전상국․이성은, 2012; 한도희, 2010), 직업가치에 대
한 연구 대부분이 이를 크게 두 유형, 즉 내재적 직업가치와 외재적 직업가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Ros, Schwartz, & Surkiss, 1999). 이에 본 연구에서도 내재적 직업가
치와 외재적 직업가치를 첫 직장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적 요인으로 
상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20대 대졸 청년층을 대상으로 첫 직장만족도를 포함한 교육 환경적 요인과 개인 
특성 요인 간의 통합적 관계 속에서 인과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변인들 간의 관계와 그 영
향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대졸 청년층의 첫 직장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학교 시설 및 지원, 전공 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올바른 직업가치 확립을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진로교육 방안 설립 등 구체적인 해결 전략을 세우고자 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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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청년층의 첫 직장만족도를 높여 조기 퇴사율을 낮추고 안정적인 취업률을 통한 고
용 안정화에 앞장서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졸 청년층의 학교 지원에 대한 만족도, 전공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내재적 직업가치 및 외재적 직업가치가 첫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첫 직장만족도
직장만족도란 직무 혹은 직장과 관련된 니즈에 대한 충족감 혹은 만족감을 뜻한다
(Hopkins, 1983). Thompson과 Phua(2012)는 직장만족도를 크게 감정적인 만족도
와 인지적인 만족도로 나누어 감정적인 만족도는 내재적인 조건인 직무나 환경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를, 인지적인 만족도는 임금, 보상 등 외재적 조건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
를 일컫는다고 정의하였다. Monahan(2013) 또한 직장만족도는 단순히 한 측면의 요
인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측면의 요인으로 구성되는 개념으로서 크게 내재적 
만족도와 외재적 만족도로 나누어 살펴보고 연구하였다.
직장만족도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첫 직장만족도는 일반적으로 대학
생이 졸업 후 처음 갖게 된 직장에 대하여 느끼는 만족도를 의미한다(오성욱․이승구, 2009; 
이승구․이제경, 2008; 진유근, 1987). 교육을 막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근로자의 
앞으로의 사회생활에서 첫 직장만족도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Verhaest & 
Omey, 2010), 이는 이후 노동시장 이행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하
다(박정주,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 직장만족도를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내
재적 조건에서 느끼는 만족도인 내재적 만족도와 외재적 조건에서 느끼는 만족도인 외재
적 만족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내재적 만족도란, 직무에 대한 애착과 흥미, 장래성, 본인과의 적합성, 보람을 느끼는 
정도 등의 내재적 조건들에 대하여 느끼는 만족감을 뜻한다(성미애․진미정․이재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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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은, 2012). Mowday, Porter와 Steers(1982)는 내재적 조건인 일에 대한 자율성과 
권한에 대하여 만족할 때 느끼는 직무에 대한 애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외재적 만족도란, 외재적 조건인 임금, 고용 안정성, 근로시간, 복리후생제도 등
에 대하여 느끼는 애착 및 만족도를 의미한다(황대용․강경하, 2006; Katzell, Yan-
kelovich, Fein, Ornati, & Nash, 1976).
2. 학교 지원 및 전공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첫 직장만족도
학교 지원에 대한 만족도와 첫 직장만족도 간의 관계를 탐색한 선행연구 대부분이 이
들이 정적 관계에 있음을 일관되게 나타내고 있다. Solberg, Howard, Blustein과 
Close(2002)는 1,5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지원되는 경력 개발 관련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직장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학교 지원에 대한 만족
도가 직장만족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동(2011)은 교육고용패널
조사를 활용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중인 여성 전문대생 123명을 대상으로 대학 지원
에 대한 만족도와 직장만족도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대학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록 첫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에서의 각종 지원들에 대하
여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졸업 후 직장생활을 만족스럽게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시사했다. 또한, 노경란, 박용호와 허선주(2011)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대학졸업자 중 현재 임금근로자로 근무하는 2,786명을 대상으로 
대학 재학 중 경험한 교육서비스가 첫 직장만족도를 예측하는지 여부를 연구한 결과 대
학 재학 중 경험한 교육인프라와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첫 직장만족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첫 직장만족도 간의 관계를 연구한 다수의 선행연구 
또한 전공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첫 직장만족도를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결과를 지속
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Wolniak과 Pascarella(2005)는 근로자인 대학졸업생 2,515
명을 대상으로 전공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직장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
공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장만족도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Hemelt(2010)은 대학졸업생 26,900명을 
대상으로 대학 재학 시절 전공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졸업 후 직장만족도 간의 관계
를 연구한 결과, 전공 커리큘럼 및 내용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공부를 한 경우일수록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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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외재적 조건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공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가 직장만족도를 유의하게 예측함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는데 김경식, 박명희, 서봉언과 이현
철(2012)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재 근무 
중인 만 30세 미만 대졸자 49,129명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와 첫 직장만족도와의 관계
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공교육내용이나 전공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첫 직장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공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첫 직장만족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내재적 및 외재적 직업가치와 첫 직장만족도
내재적 직업가치와 첫 직장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다수의 연구 결과는 일관되게 내
재적 직업가치가 첫 직장만족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Mora, 
Aracil과 Vila(2007)는 CHEERS(Careers after Higher Education-A European 
Research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26세에서 35세 사이의 대학을 졸업한 청년근로자 
24,414명을 대상으로 직장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결과 내재적 직업가치
인 본인의 흥미와 직무적합도가 직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lau(1999)는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근무 중인 672명을 대상으로 4년간의 종단
연구를 진행한 결과 개인적 가치나 업무에 대한 자율성, 권한 등의 내재적 직업가치가 직
장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Lan, Okechuku, Zhang
과 Cao(2013)는 중국 6개 대도시의 남녀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연구한 결과, 내재적 직업가치인 업무내용과 전공분야와의 관련성, 개인의 
발전 가능성, 자신의 적성 등이 직장만족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
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내에서의 연구 결과 또한 일관되게 나타났는데, 이만기(2010)는 한국고용정보
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근로자인 대졸자 6,943명을 대상으로 
직무만족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개인발전 가능성, 직업 자체의 미래
전망, 개인의 적성 및 흥미 등 내재적 직업가치가 직무와 직장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활 중 내재적 직업가치 함양이 중요함을 시사했다. 그리고 
전상국과 이성은(2012)은 공군 조종사 127명을 대상으로 직업 가치관과 직장만족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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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분석한 결과 능력발휘, 대인관계, 사회적 평판 등의 내재적 직업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직장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직장만족도에 있어 내재적 직업가치가 중요한 영
향 변인임을 강조하였다.
반면 외재적 직업가치와 첫 직장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소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Wharton, Rotolo와 Bird(2000)는 대학교 18개 부서의 직원들을 대상
으로 직장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한 결과 고용 안정성, 계약기간 등 외재
적 직업가치가 직장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Hegney, 
Plank 및 Parker(2006)는 호주의 간호사 2,800명을 대상으로 외재적 직업가치가 직
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직장만족도에 있어 외재적 직업가치가 직장만족
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에 외재적 직업가치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반면 Martin과 Shehan(1989)은 근로자 1,455명을 대상으로 직장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앞선 다수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임금, 보상 등의 외재
적 직업가치는 직장만족도를 예측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외재적 직업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외재적 보상에 대한 기대치만 높아질 뿐 직장에 대한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Knoop(1993)은 18개 학교의 
386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직업가치의 직장만족도 예측 여부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이 
결과 또한 임금, 근로시간 등의 외재적 직업가치는 내재적 직업가치와 달리 직장만족도
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내재적 직업가치를 중요시할수록 직장
에 대한 흥미가 높아져 직장만족도가 높아진 걸로 볼 수 있으며, 교사라는 연구대상의 직
업적 특성 또한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연구결과는 일치하지 않았는데 정종원, 서보경, 신재경과 김은지
(2012)는 공무원 459명을 대상으로 복리후생이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
과 외재적 직업가치인 복리후생은 직장만족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오승욱과 이승구(2009)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자료를 활용
하여 대학 졸업생 25,802명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직업가치 유형이 첫 직장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근로시간,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급여 등이 포함
된 외재적 직업가치가 첫 직장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
년층의 경우 중장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직장의 외재적 보상보다는 내재적 보상을 더
욱 중요시하는 경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영국, 류재숙(2006)이 서울 시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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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호텔 근무자 123명을 대상으로 임금만족도와 직장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또
한 외재적 직업가치인 임금 액수에 대한 만족도가 직장만족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
였는데 이들은 임금 혹은 보상보다는 경력 개발에 대한 가능성, 교육 등 내재적 가치를 
더욱 중시할수록 직장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가설적 연구모형
           
학교지원에 대한 만족도
전공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내재적직업가치
첫직장만족도
외재적직업가치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Graduates Occupa-
tional Mobility Survey)” 중 가장 최근에 조사된 데이터인 2010년 1차년도 횡단면 조
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2011년 4분기에 실시되어 2013년 2월에 자료가 
공개되었다.
본 2010년 1차년도 조사 대상자는 2009년 8월 및 2010년 2월 대학졸업자로 산업대 
및 교육대 등 특수목적 대학을 제외한 2~3년제 대학, 일반 4년제 대학교 졸업자를 대상
으로 하였으며 총 조사인원은 18,011명이었다. 이 중 첫 직장에 근무 중이거나 혹은 근
무 경험이 있는 5,727명 중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3,686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
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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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의 2011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10- 
GOMS1)에서 2010년 1차년도 횡단면 조사 자료 설문 문항을 활용하였다. 학생생활에 
대한 질문 중 졸업한 대학 교육과 관련된 항목, 졸업 전후 취업준비에 관한 질문 중 일자
리 지원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 첫 직장에 관한 질문 중 첫 직장만족도에 관한 항목
을 추출하여 변수로 설정하였다.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가. 학교지원에 대한 만족도
학교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총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육지원 및 학생 복지시
설, 학생지원제도 및 진로 관련 상담 등 학교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평가하
도록 구성되었다(예: 진로 관련 상담 및 지원제도에 만족한다). KMO(Kaiser-Meyer-Olkin)
값은 .83,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6,573.05(p=.00)로 나타나 수집된 자료는 요인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단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본 연
구에서의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ɑ는 .83이다. 
나. 전공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전공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총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공 커리큘럼 및 내
용, 전공 교수진의 능력 및 열의, 수업의 방식 및 질 등 전공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었다(예: 전공 커리큘럼 및 내용에 만족한다). 탐색적 요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값은 .80,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5,957.01(p=.00)
로 나타나 수집된 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요인으로 도출되었
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ɑ는 .84이다.
다. 내재적 직업가치
내재적 직업가치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공분야와의 관련성, 업무내용의 난
이도, 개인 발전 가능성, 직업 자체의 미래 전망 및 자신의 적성, 흥미 등에 대한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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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평가하고 있다(예: 일자리 지원 시 자신의 적성과 흥미는 중요하다). KMO값은 .69,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3,518.94(p=.00)으로 수집된 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단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ɑ는 .68이다. 
라. 외재적 직업가치
외재적 직업가치는 총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급여, 직장(고용) 안정성, 회사규모, 
근로시간,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등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하고 있다(예: 일자리 지원 시 
급여는 중요하다). KMO값은 .66,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2,914.99(p=.00)로 나
타나 수집된 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하며,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단요인으로 도출되었
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ɑ는 .65이다.
마. 첫 직장만족도
첫 직장만족도는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금 또는 소득, 고용의 안전성, 근
무환경, 일하는 시간, 개인의 발전 가능성, 인간관계, 복리후생제도, 인사체계, 하는 일
에 대한 사회적 평판 및 하고 있는 일의 자율성과 권한 등 첫 직장에 대한 다양한 방면의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었다(예: 첫 직장의 인사체계에 만족한다). 
KMO(Kaiser-Meyer-Olkin)값은 .82,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7,998.62(p=.00)
로 나타나 수집된 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내
재적 만족도 및 외재적 만족도의 2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ɑ는 내재적 만족도 .74, 외재적 만족도 .70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우선 설문 문
항 간의 내적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측정도구에 대하여 Cronbach’s ɑ 계수를 이용
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기술통계를 분석하여 수집된 자료의 정상성을 확인하였다. 
각 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통계적 모형의 추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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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결정하기 위하여 SPSS와 AMOS를 사용하여 측정변수들에 대한 다변량정규분포성
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최대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절차를 적
용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고, 모델적합도는 적합도지수 CMIN, TLI, 
CFI 및 RMSEA를 통해 평가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성 검증 결과에 근거하여 첫 직장
만족도와 영향 요인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
모든 변수들 간의 직접효과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수집된 자료가 정상분포조건을 충족해야 정확한 통계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측정변수
들의 다변량정규분포성을 확인하고자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검토하였다. 변
수들의 평균은 최소 2.84에서 최고 4.02, 표준편차의 평균은 최소 .53에서 최고 .75였
다. 왜도와 첨도의 경우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정상분포 조건이 충족되려면 측정변수의 
표준왜도가 3보다 작고 표준첨도가 10보다 작아야 하므로(Kline, 2005), 본 연구를 위
해 수집된 자료의 왜도와 첨도를 검토한 결과 왜도는 절대값 최소 .01에서 최대 .39, 첨
도는 절대값 최소 .00에서 최고 .34로 다변량정규분포성의 기본가정이 만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요인으로 묶인 첫 직장만족도를 제외한 나머지 잠재변수들은 
단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단요인으로 나타난 잠재변수들을 각각 2개의 측정변수로 무
선적으로 묶어 나누었다.
모든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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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모형의 검증
연구모형인 구조모형의 모형추정가능성과 적합도를 검증하기 전에 우선 최대우도추정
법에 따라 <표 1>과 같이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 TLI= .977, CFI= .987, 
RMSEA= .042로 나타나 측정모형이 양호한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n=3,686)
χ2 p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측정모형 190.03 .00 25 .977 .987 .042 (.037 ~ .048)
기준값 - - > .90 > .90 < .08
3. 구조 및 수정모형의 검증
앞서 측정모형의 검증을 통하여 구조모형의 추정 가능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최대우
도추정법을 통하여 <표 2>와 같이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 TLI= .977, 
CFI= .987, RMSEA= .042로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교 지원에 대한 만족도, 전공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내재적 직업가치 
및 외재적 직업가치가 첫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학교지원에 대한 
만족감의 영향력은 β=.108(t=3.325, p < .05), 전공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감의 영
향력은 β=.175(t=5.385, p < .05), 내재적 직업가치의 영향력은 β=.111(t=3.619, 
p < .05)로 첫 직장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재적 직업
가치는 β=.009(t=.281, p > .05)로 첫 직장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서 외재적 직업가치는 첫 직장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외재적 직업가치 ⟶ 첫 직장만족도 경로를 삭제하여 
초기연구모형보다 간명한 수정모형을 설정하였다.
앞서 구조모형에서 외재적 직업가치 ⟶ 첫 직장만족도 경로를 삭제한 수정모형의 적합
도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이 χ2 값이 구조모형에 비하여 충분히 감소하였고, 
TLI=.981, CFI=.990, RMSEA=.044 등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가 모두 향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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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나 수정모형이 구조모형에 비해 우수하므로 이를 본 연구의 최종모형으로 선
택하였다.
<표 2> 구조 및 수정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n=3,686)
χ2 p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구조모형 190.026 .00 25 .977 .987 .042 (.037～.048)
수정모형 113.725 .00 14 .981 .990 .044 (.037～.052)
기준값 - - > .90 > .90 < .08
이에 따라 학교 지원에 대한 만족도, 전공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내재적 직업가치 
및 외재적 직업가치가 첫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학교지원에 대한 
만족감의 영향력은 β=.103(t=3.202, p < .05), 전공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감의 영
향력은 β=.171(t=5.300, p < .05), 내재적 직업가치의 영향력은 β=.127(t=4.848, 
p < .05)로 첫 직장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정모형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 
지원에 대한 만족도, 전공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내재적 직업가치의 첫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재적 직업가치가 첫 직
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수정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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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10년 1차년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자료의 대졸 청년층을 대상으로 교육 
환경적 요인인 학교 지원에 대한 만족도, 전공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개인 특성 요인
인 내재적 직업가치 및 외재적 직업가치를 변수로 상정하여 이들이 첫 직장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외재적 직업가치를 제외한 대졸 청년층의 학교 지원에 대한 만족도, 전공 프
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내재적 직업가치는 첫 직장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우선 학교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대졸 청년층의 첫 직장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 살펴본 다수의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황여
정․김경근, 2006; Hoff, Andersen & Holestein, 2010; McCollough & Gremler, 
1999). 이는 곧 교육지원 시설, 학생복지 시설, 각종 학생지원제도, 진로 관련 상담 등 
학교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각종 시설들이 학생들의 니즈에 맞는 방향으로 제공되
어야 하므로(Arif, Ilyas, & Hameed, 2013), 학교의 일방적인 개선보다는 쌍방향 커
뮤니케이션을 통한 학생들의 정확한 니즈 파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주영주․최혜리 
․이영희․이유경, 2010).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제도 및 상담 지원 
등의 학교 지원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 지원 및 복지 시설의 확충을 위해
서는 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부분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므로(송민
경․정희선․윤혜현, 2011), 이 부분에 대한 교육부, 지역 교육청 등 정부의 유관기관 
및 부서,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학생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
져야 한다. 
그리고 전공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또한 대졸 청년층의 첫 직장만족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앞서 살펴본 다수의 선행 연구들과 같은 결과로 도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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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서병우, 2012; 어윤경, 2011; Nauta, 2007; Woniak & Pascarella, 2005). 
이는 전공 커리큘럼 및 내용, 전공 교수진의 능력 및 열의, 그리고 수업 방식 및 질에 대
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전공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강의 평가 이외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속적
인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에서는 각 전공별로 교수설
계 전문가를 배치하여 체계적인 교수 설계를 바탕으로 전공의 커리큘럼 및 내용을 지속
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재적 직업가치 또한 대졸 청년층의 첫 직장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나타냈다(박정주, 2011; Cheung & 
Scherling, 1999; Holland, 1997; Lambert, 1991; Lee & Wilbur, 1985). 이는 
대졸 청년층에 있어 일자리 지원 시 업무내용과 전공분야와의 관련성, 개인의 발전 가능
성, 직업의 미래 전망 및 자신의 적성, 흥미 부합 정도 등 직업의 내재적인 부분에 가치
를 두는 정도가 첫 직장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내
재적 직업가치의 함양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학교 내 상담심리센터 및 경력개발센터
에서 적성 및 흥미에 대한 검사 활성화와 진로교육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학생
들 스스로가 내재적 직업가치를 인식하고 높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진
로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안내 및 이
해는 내재적 직업가치 함양 외에도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김흥규 
․이만표, 2009), 대학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반면 대졸 청년층의 외재적 직업가치는 첫 직장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지원 시 급여, 고용 안정성, 회사규모, 근로시간 등의 항목에 중요
한 가치를 두는 것이 첫 직장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외재적 
직업가치가 직장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한 Farrell과 Rusbult(1981), 
그리고 Wharton, Rotolo와 Bird(2000)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Knoop(1993), Martin과 Shehan(1989) 등은 외재적 직업가치
와 직장만족도가 정적인 상관관계에 놓여있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고, 국내
에서도 오승욱과 이승구(2009)는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외재적 가치가 첫 직장만족도와 직무적합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난 데 대하여 청년층이 중장년층에 비해 직업의 외재적 직업가치보다는 내재적 직업가
치에 더욱 그 중요성을 두는 경향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고하였다. 또한, 이는 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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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년층이 중장년층에 비하여 가족주의 가치관이나 
부양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덜하여 나타나는 결과로도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볼 때, 대졸 청년층은 첫 직장만족도를 느끼는 데 있어 안정성이
나 외재적인 보상보다는 경력개발에 대한 가능성, 본인과의 적합성, 흥미 등 내재적인 직
업가치에 더욱 중점을 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진로교육 혹은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는 외재적 직업가치관보다는 내재적 직업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차후 만족도 높은 직장생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각종 진로교육 프로
그램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첫 직장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학교 지원과 전공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거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졸 청년층을 대상으로 첫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보
았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다양한 학력의 청년층을 함께 검증하여 학력별 영향 
요인의 차이를 분석한다면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첫 직장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로 교육환경적 요인과 
개인특성 요인으로 학교 지원에 대한 만족도, 전공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내재적 직업
가치 및 외재적 직업가치를 상정하였는데 이 외에도 첫 직장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다양한 외생변수들을 추가하여 연구를 확장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첫 직장만족도만을 내생변수로 살펴보았지만, 이 외에도 이직한 
직장에서의 만족도, 최종 직장에서의 만족도 등 다양한 내생변수들을 함께 연구함으로써 
청년층의 안정적인 구직과 이직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현시점에 주목하기 위하여 횡단연구를 실시하였지만, 종단연구를 통
하여 장기적으로 대졸 청년층의 구직 및 이직 경로에 따른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후
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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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vestigating the Impact on Job Satisfaction of the First Job
: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with School Support and Major Programs, 
Intrinsic Work Value and Extrinsic Work Value 
Joo Youngju
Han Sangy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how to improve the job satisfaction of 
first job, lower early retirement rates of college graduates, and establish effective 
vocational career education plans in college. Thus, this study selected satisfaction 
with school support, satisfaction with major programs, intrinsic job value and 
extrinsic job value as factors that affect the job satisfaction of first job. To meet the 
purpose of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GOMS) 2010. A total of 3686 students’ data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SPSS and AMO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The major finding of this study 
is that satisfaction with school support, satisfaction with major programs, and 
intrinsic job value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first job satisfaction. However, 
extrinsic job value had no significant effects on the first job satisfaction.
Key word: Youth Graduates, School Support, Major Programs, Work Value, First 
Job Satisfaction

